
시놉시스

성남(23,남자)은 아버지와 연이 있는 문인협회 부이사장 영근(55,남자)에게 집필 제의를 받

는다. 

신인작가 공모전에서 수상 유력한 작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성남이 군복무시절 병영문학상에 출품한 소설을 영근이 심사했기 때문에 원고를 

갖고 있다. 영근은 성남의 원고를 일부 수정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정을 권

유한다. 영근은 달콤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말로 성남을 설득한다. 

영근의 도움으로 성남은 비슷한 또래의 작가(23,여자)와 글을 다듬는다. 작가는 성남의 자전

적인 글을 읽고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한다. 

작가와 글을 수정할수록 성남은 모욕과 불편함을 겪는다. 성남은 자신의 자리가 영근 아들

이 사고를 쳐 생긴 공석임을 알게 된다. 다른 경쟁자를 입상 시킬 바에 성남을 입상시키려

는 영근의 속셈을 안다. 고민하던 성남은 영근이 갖고 있던 ‘왼손잡이’라는 글을 수정해 영

근 책상에 올려놓는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성남은 아버지의 샤워 소리와 식탁의 고기반찬을 보고 다시 문인협

회 건물로 향한다. 아무도 없는 영근의 집무실을 뒤지던 성남은 아버지 이름이 적힌 ‘왼손잡

이’라는 원고를 발견한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썼던 글이다. 자신에 이어 아버지까지 이용

당함을 알아채는 성남.

늦은 저녁.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남은 막노동자 아버지의 작업화, 작업복, 빈 소주병을 본

다. 이것들 너머로 번데기처럼 이불을 꽁꽁 만 채 등 돌려 잠자는 아버지를 발견한 성남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얼마 뒤 신발장 등이 꺼지고 성남과 눈동자는 어둠에   

묻힌다.

인물

허복민(59,남자) 

- 성남의 아버지. 

- 환갑을 앞두고 있다. 

- 의무교육을 간신히 졸업했다. 보이지 않는 지식, 배움은 사치였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 때문에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다. 한때 샷시 일을 했고 지금은 막노동을 한다. 

- 샷시 시절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인 영근의 아들 방 창문을 수리했는데 그 집에서 폭우에

  살아남은 유일한 창문이다. 때문에 영근과 간간히 연락하는 모양이다. 복민은 영근에게    

  굽신거릴뿐더러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다. 영근에게 존칭을 쓰지만 영근은 복민에게      

  반말을 쓴다. 

-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아있다. 죽음이 오히려 구원일 것 같은 생애를         

  살고 있다. 

- 한때 멋진 아버지를 꿈꿨지만 현실은 복민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 병원보다 은행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 큰마음을 먹고 에어컨을 마련했지만 트는 것에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사람. 

- 이십대 시절 잠깐이지만 문학도를 꿈꾼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간간히 영근과 연락하고  

  지냈다. 젊은 시절 썼던 글을 영근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 아들 성남이 휴가 때문이지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내심 기쁨을 느꼈다. 

- 이십대 시절 이후로 책 읽을 여유가 되지 않아 한 권도 읽지 못했다.

김영근(55,남자) 

-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이자 소설 쓰는 작가이다. 

- 권위적이며 위선적이다. 이는 영근의 말과 태도에 드러난다. 

- 작가 지망생들의 글을 표절한다. 복민이 과거에 썼던 글에 영향을 받은 소설을 쓴 적이   

  있으며 원고 역시 보관해두고 있다. 젊은이들의 기대와 환상을 갉아먹는 인물. 

-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이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좋은 글들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글에 반영한다. 

- 한때 병영문학상 심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성남의 글을 심사한 적이 있다. 복민은 이때     

  영근에게 연락을 했다. 

- 신인작가 공모전에서 아들을 수상시키려 했지만 얼마 전 아들이 음주운전 및 폭행 사고를

  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아들 경쟁자들의 지원작을 수상시키기 꺼려한다. 때문에 한때

  작가를 꿈꾼 복민의 아들이자 군복무시절 글을 써본 성남을 이용하기로 한다. 


